
시민과 함께 만드는 녹색대동세상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22번길 17, 대일빌딩 3층

042-253-3241～2/F.042-253-3244

홈페이지 www.greendaejeon.org / 이메일 daejeon@greenkorea.org

보 도 자 료

 날  짜 : 2019. 12. 18(수)

 발  신 : 김성중 선임활동가(042-253-3241, 010-2626-8099)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 

 제  목 : 대전 보문산 생태자연도 반영 주요종 멸종위기종2급 담비 발견(총 3매)

대전 보문산 생태자연도 반영 주요종 멸종위기종2급 담비 발견

환경부 ‘제4차 전국자연환경조사’ 일환, 2018 국립생태원 ‘대전일대 
포유류 조사’시 미확인된 담비 보문산에서 확인

<유등천 인접 보문산 절벽에서 확인된 등 부분의 노란색 털이 특징인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2급 ‘담비’>

 지난 12월 13일(금) 대전충남녹색연합은 뿌리공원 내 유등천의 오리배 선착장 맞은
편 보문산에서 ‘담비’를 발견했다는 시민의 제보를 받았다. 현장확인과 촬영사진을 분
석한 결과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2급 담비'로 최종 확인했다. 국가에서 매년 5년마다 



시행하는 ‘제4차 대전시 자연환경조사’ 일환으로 2018년 국립생태원에서 대전일대 포
유류 조사 진행시 확인되지 않았던 담비가 시민의 제보로 확인된 것이다.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2급 법적보호종인 담비는 식육목 족제비과로 한국, 중국, 러시
아, 네팔 등에 분포하고 있으며, 활엽수림에는 서식하지 않고 숲이 울창하여 통과하기 
어려운 침염수림에만 2~3마리씩 무리를 지어 서식한다. 먹이원은 너구리, 오소리, 청
설모, 설치류, 야생조류 등을 잡아먹지만 가을에는 과실, 도토리, 꿀 등도 잘 먹는 육
상생태계 최상의 포식자이다. 

 오랫동안 담비를 연구한 국립생태원 최태영 박사는 담비의 행동반경은 평균 
20~40km이지만 최대 59km까지 이동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며 넓은 행동반경을 
가진 담비는 우산종(Umbrella species)으로서 생태계 보호지역의 설정, 생태축 복원, 
생태통로 조성 등에 활용가치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또한, 담비는 하늘다람쥐와 삵과 함께 생태자연도 등급을 반영시키는 주요종이다. 생
태자연도는 환경부 장관이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의 수립·시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
기 위해 산, 하천, 내륙습지, 호소, 농지, 도시 등에 대하여 자연환경을 생태적 가치, 
자연성, 경관적 가치 등에 따라 등급화한 지도’이다. 최고 등급인 1등급 기준은 ‘멸종
위기 동식물의 주된 서식지’, ‘생태계가 우수하거나 경관이 수려한 지역’, ‘생물의 지
러적 분포한계에 위치한 생태계’ 등으로 정해져 있고 고려사항으로 ‘1등급의 경우 최
대한 자연환경의 보전 및 복원이 가능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다. 

 보문산은 대전시 깃대종인 ‘천연기념물 제328호, 멸종위기2급, 국가적색목록 취약
(VU) 하늘다람쥐’의 주요 서식지이지만 생태자연도는 2등급이다. 2등급 기준은 1등급
에 준하는 지역으로 장차 보전의 가치가있는 지역, 1등급지역의 외부지역’으로 정해
져 있고 고려사항은 ‘2등급의 경우 자연환경의 보전 및 개발 이용시 훼손을 최소화 
한다.’ 라고 되어 있다. 즉 2등급의 경우 개발행위가 가능해 멸종위기종의 서식지가 
훼손 및 파괴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대전시는 지난 7월 보문산 관광활성화 사업을 위해 전망타워, 곤돌라, 워터파크 등
의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개발계획을 발표했다가 보문산의 생태적 가치와 대기질 개선
의 핵심인 도시 숲의 중요성을 강조한 반대 여론으로 사업을 원점에서 논의하는 '보
문산 활성화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생태보전과 관광활성화에 대해 협의하는 중이다. 

 보문산은 멸종위기 야생동물이 살고 있는 서식지로서의 생태적 가치와 전세계의 화
두인 기후위기를 해소시킬 수 있는 도시 숲으로서의 사회환경적 가치를 가진 매우 귀
중한 장소이며 대전시의 자원이다. 수년간의 이익을 위해 시설물 위주의 관광활성화 



사업보다는 도시 숲으로 잘 보전해 수십, 수백년의 생태적 가치를 지키고 알리는 것
이 중요하다. 환경부와 대전시는 보문산 권역에서 담비의 서식지 위치와 먹이활동 장
소, 행동반경 등을 조사하여 보문산의 생태자연도 등급을 재조정하고 도시 숲으로서 
보문산을 보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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